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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5.18.(월) 09:00 배포 2026.5 .18.(월) 08:30

지식재산처, 상생으로 우리기업 해외 디자인 분쟁 막는다!
-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첫 시행 -

- 국내외 맞춤형 디자인 권리화 전략부터 분쟁 가능성 검토까지 지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디자인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대응을 지원

하는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최초로 시행하고, 

5. 20.(수)~6. 12.(금)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디자인은 변화가 빠른 분야인 만큼, 미리 분쟁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조·모방상품 유통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해외진출 이전에 현지 디자인제도와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권리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대·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상생의 의미도 크다. 이를 통해 대·중견기업과 중소

기업 모두 해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반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원기업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다. 최대 

10개의 기업이 공동수행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ip-navi.or.kr/ipdrms) > 지원기업 서비스 > 지원기업 관리 > 지원기업 공고 > 

상표디자인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은 디자인 권리화 

전략지원과 동시에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차별점”이라며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하여 해외시장을 개

척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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